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10주년, 

전국 5개 수족관에 갇힌 21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제돌이 방류 성공 10년으로 대한민국은 돌고래 방류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업과 지자체는 돌고래 수족관 운영 중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앞으로 운영 불가능

하루 빨리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l 제목: 제돌이 친구들 21마리의 꿈도 바다입니다

l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l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l 전국 동시 캠페인 시간·장소·주최 안내 

Ø 낮 12시, 여수환경운동연합, 장소: 아쿠아플라넷 여수 앞

Ø 오전 9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장소: 거제시 일운면 거제씨월드 앞

Ø 오전 11시 30분, 울산환경운동연합, 장소: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앞

Ø 오전 11시, 제주환경운동연합, 장소: 아쿠아플라넷 제주 앞

Ø 낮 12시,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동물권행동카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장소 : 서울 잠실역 롯데월드타워 앞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영환 위원 010-8205-0987



[성명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10주년,

제돌이의 친구들도 바다로 돌려보내라!

 

2023년 7월 18일은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 바다
에 방류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제돌이는 오늘도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돌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제돌이뿐만 아니라 지
난 10년간 삼팔, 춘삼, 태산, 복순, 금등, 대포, 비봉이까지 모두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수
족관을 벗어나 바다로 돌아갔다. 특히 삼팔, 춘삼, 복순이는 바다로 돌아간 뒤 야생에서 새끼
까지 낳아 기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돌고래 방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5개 수족관에는 21마리의 고래들이 10년 전 제돌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
여 있다. 시민사회가 치열한 노력으로 정부와 함께 돌고래들을 바다에 방류하는 동안 롯데, 
한화, 울산 남구청, 거제씨월드가 거꾸로 일본과 러시아에서 큰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를 수
입하며 국내 수족관 고래 숫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오늘도 21마리의 고래들은 비좁은 콘크리
트 수조 속에서 사람들이 들이미는 카메라에 노출되고, 각종 돌고래쇼와 만지기 체험에 동원
되고 있다. 야생에서 최대 50년까지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와 벨루가들은 수족관 스
트레스로 인해 대부분 수명의 절반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

 

ESG경영에 앞장서야 할 롯데, 한화 등 대기업이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모는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과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
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해외 자본에 땅을 내주고 돌고래 수족관을 유치하는 등 생
태적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아무 의미도 없을 몇 푼의 이익을 위
해 사회 전체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돌고래 수족관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시설이다.

 

우리는 제돌이 방류 성공 1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돌고래 수족관들이 21마리의 고래들을 바
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 돌고래 수족관은 반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미 지
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2018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잔인한 방



법으로 포획하는 야생 돌고래 수입을 금지했고, 올해 12월부터는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
한법률」에 의해 고래류를 수족관 보유금지종으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돌고래 수족관의 끝은 정해졌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고래들의 운명은 달라져야 한다. 만약 
21마리의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기다리는 것은 스트레
스 가득한 죽음밖에 없다. 롯데, 한화, 울산남구청, 거제씨월드에선 이미 많은 고래들이 죽었
다. 전국 5개 수족관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21마리의 제돌이 친구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
라!

 

2023년 7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권행동카라


